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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야 놀자」 시리즈에 빛나는 

또 하나의 수작

날카로운 직관과 섬세한 관찰을 통한 독창적 표현이 돋보인다. 엉뚱하고 참신한 발상은 

어린이에게 재미와 웃음을 주고, 사색과 사고의 전환을 유도한다. 

-심사위원 최승호, 함기석, 유강희

동시의 지평을 넓힌 「최승호 시인의 말놀이 동시집」, 국내 대표 시인들의 「동시야 놀자」 시리즈 등 개

성 있고 독보적인 동시집을 선보여 왔던 비룡소가 제2회 비룡소 동시문학상 대상작 『두루마리 화장

지』를 출간했다. 총 172명의 응모작을 뚫고 대상으로 선정된 이 작품은 섬세한 동심의 눈길로 생기와 

활력을 더한 시들이 돋보인다는 호평을 받았다. 특히 생략의 문법으로 최소화된 언어들이 여백의 공간

에서 빚어내는 말의 울림과 메아리가 크다. 불필요한 말의 군더더기를 없애고, 단단한 보석 같은 언어 

결정체로서의 아름다움을 끌어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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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함 속에 숨은 반전 매력

다양한 사물과 동식물 또 아이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다양한 에피소드. 시인은 아이들 주변의 모든 

것들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바싹 다가선다. 예리하고 감각적인 시선으로 유쾌하면서도 생각의 물꼬를 

탁 터트린다. 시인이 보여 주는 다양한 시선을 따라가다 보면, 절로 생각의 깊이가 넓어진다. 발랄함, 즐

거움 속에 위트와 교훈, 해학과 풍자 등 다양한 반전의 매력이 가득하다.

내가 아직 유리였을 땐/ 안팎이 다 보였는데/ 거울이 되고 나니/ 앞만 보이네

-「거울」 전문

옹기종기 나지막한 집 다닥다닥 조그마한 집/ 아무도 안 사는 줄 알았는데/ 물이 들어오니 여기저기

서 촉수를 내미네/ 빈집 아니라는 듯

 -「따개비 마을」 전문

언니는 싫어 몰라 됐거든, 라고만 말하는 사춘기/ 엄마는 뻑 하면 욱하는 갱년기/ 그 사이에 나는 

숨죽이고 사는 눈치 보기

-「눈치 보기」 전문

갑옷 입고 눈 부릅뜨고/ 두 손엔 집게 들고 우쭐대더니/ 어라! 망둑어가 뛰는데도/ 꽁무니 빼고 옆

으로 슬금슬금 도망치네 

-「꽃게」 전문

「거울」에서는 유리와 거울의 차이를 두면서, 사람

에게도 빗대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모든 것을 다 비

추고 담아낼 수 있는 유리. 하지만 가공된 거울이 

된 순간 오로지 앞만 보이는 처지가 된 상태를 떠올

리며 철학적인 메시지까지 끌어낼 수 있다. 또 「따개

비 마을」에서는 이미지가 절로 그려지는 시어들의 

조합이 매력적이다. 행과 행, 연과 연 사이에 마치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가는 것처럼 움직임이 느껴진

다. 촉수를 훅 내미는 따개비가 잔뜩 붙은 갯바위가 

눈앞에 선히 그려진다. 「눈치 보기」는 아이의 조마

조마한 마음이 귀엽고도 발랄하게 느껴진다. 가족

들 간의 갈등과 신경전을 경쾌하지만 담백하고도 실

감 나게 그려냈다. 「꽃게」 또한 바다 생물의 생김새

를 활용해 풍자와 해학을 담뿍 담은 작품이다. 



■ 유머 가득, 재치 만점으로 사고의 확장을 돕는 일러스트

2021년 『모모모모모』로 볼로냐 라가치 논픽션 부문을 수상한 밤코 작가의 발랄한 그림은 시상을 

더욱 확장시켜 준다. 캐릭터들의 특징과 상황을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양한 방식으로 담았다. 컷을 나

눈 만화, 풍부한 색감만으로 가득 채운 장면, 인물의 다양한 표정이나 재미난 동작이 돋보이는 그림 등 

시의 리듬을 타고 그림의 강약을 느낄 수 있다. 『고드름』에서는 시에 살짝 얹어지는 유머를 그림으로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눈 온 날 아침』에서도 각기 동물들의 발자국을 여운이 담기도록 표현해 시

적 배경이 아주 실감나게 다가온다. 시와 그림을 함께 읽을 때 더욱 그 의미와 재미가 증폭되어 아이들

에게는 즐거운 시 읽기 경험이 될 것이다. 

■ 작가 소개 

문근영

2017년 부산일보 신춘문예 동시 당선으로 문단에 나왔으며 눈높이아동문학상, 금샘문학상, 목일신아동문학상, 비룡소

동시문학상을 수상했다. 그동안 펴낸 시집으로 『안개 해부학』, 『그대 강가에 설 때』가 있고, 동시집으로는 『연못 유치원』, 

『앗! 이럴 수가』, 『깔깔깔 말놀이 동시』(공저) 가 있다.

밤코

2021년 볼로냐 라가치 논픽션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그린 책으로는 『무지개 파라솔』, 『엄마는 달린다』, 『엄마 어디 있

지?』, 『독 독 꼬마 독 사세요!』, 『달콤 짭짤 코파츄1』가 있다. 쓰고 그린 책으로는 『사랑은123』, 『근데 그 얘기 들었어?』, 

『모모모모모』, 『이건 운명이야!』, 『걱정 머리』, 『배고픈 늑대가 사냥하는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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